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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공영도매시장기능을훼손시키는어떠한행위도인정할수없다

- 자신들의이윤추구를위해시장기능을저해하는행태를강력히규탄한다 -

1. 편법적 장외거래로 가락시장 내 유통질서를 흐렸던 일부 중도매인들이 최근 ‘시장도매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자신들이 편법적으로 해왔던 

장외거래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어 13만 농

업경영인은 이에 대해 일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시장도매인은 수집 및 분산 역할을 중도매인이 한꺼번에 맡아 거래 시간 및 거래 방법, 거

래 대상 등을 임의로 결정해 거래과정이나 대금결제 등이 개별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이유로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큰 폐해가 있었던 위탁상과 그 본질이 결코 다르지 않

으며, 시장도매인제는 농가수취 가격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3. 따라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시장도매인제의 폐해를 이

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행동이며, 이는 오히려 시장

도매인제의 위험성을 반증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가락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발견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야 하며, 이를 훼손시키고 기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4. 일부에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출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장도매인은 자본력, 교섭력을 앞세워 특정 출하자의 특정품

목을 대상으로 원하는 품질과 원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선택거래를 한다. 따라서 교섭력이 

약한 산지 농가들의 출하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며,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5. 이에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은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한농연은 앞

으로 생산자이자 약자인 농업인이 유통시장에서 피해 받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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